
네슬레, 미국 화이자 뉴트리션 인수
유아식 겨냥 118억5000만달러에 … 회이자는 제약사업 집중위해 매각

스위스의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가 118억5000만달러에 유아식 시장의 강자인 미국의 화이자 뉴트리션을

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폴 볼케 네슬레 최고경영자(CEO)가 4월23일 발표했다.

네슬레는 성장성이 높은 유아식 시장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진 화이자 뉴트리션 인수전에서 강력한 경

쟁자이던 프랑스의 다농을 꺾고 인수에 합의했다.

볼케 CEO는 성명에서 “화이자 뉴트리션의 인수 합의는 전략적으로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영양식과 건강식

품 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업으로 활동하려는 네슬레의 목표에도 부합한다”고 강조했다.

화이자 뉴트리션은 높은 성장률을 구가해온 신흥국 유아식 시장에서 85%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.

화이자(Pfizer))는 제약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2011년 7월 유아식 및 동물건강식 사업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

킨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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